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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점차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

이는 가운데, 내수 소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대규모 

소비 축제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10.29.~11.15일까지 18일간 진행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등과 

함께 11월 6일(금)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찾아, ‘행복한 재고할인전’ 

축제 현장을 점검하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 참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김우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주환욱),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김호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태식), 공영쇼핑 대표이사(이일용), (사)한국주방유통

협회 상임이사(이승준, 상인대표) 등

 행복한백화점은 우수한 제품력을 가지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상생 정책 매장으로, 

이번 코그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재고할인전’은 소비자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판로 개척과 재고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이 되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온기를 
골목과 중소기업으로 !

이형일 부총리, ‘코그페x행복한백화점‘ 현장행보 
- 10.29.~11.15. 역대 최대 규모 소비 축제(코그페) 행사 현장 점검 및 소상공인 격려

-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행복한 할인전’을 통해 내수 활력 및 상생 도모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6.(금) 9:30 배포 2026. 11. 6.(금) 12:30



- 2 -

 이날 이 부총리와 이 중기부 차관 등은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의류, 생활용품 

등 실속 있는 기획·재고 상품들을 직접 살펴보고 물품도 직접 구매하며,  

알뜰 쇼핑을 위해 매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이형일 부총리는 “최근 수출회복, 투자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발판을 다져가고 있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골목상권과 우리 이웃들의 민생 

현장 구석구석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복한백화점의 

‘행복한 재고할인전’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응원이 될 수 있는 

알뜰 소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가치 있는 발걸음과 소비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행복한 재고할인전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까운 코그페 행사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대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4만여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세일 행사”라며 “국민에게는 실속 있는 소비의 즐거움을, 상인분들께는 매출의 

기쁨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모두가 즐기는 소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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